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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‘2050 탄소중립 시나리오’ 관련 노동계(한국노총 총괄부문) 간담회가 25일(수) 오후 1시 서울시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


 


한국노총은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관련 “좋은 일자리 로 전환을 위한 ‘고용영향평가’ 사전 의무화 및 이 를 기반으로 한 ‘노동전환 지원기본계획’을 수립해 야 한다”며 ▲교육훈련, 취업 서비스 제공 ▲기후 위기 대응관련 의제, 단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 ▲기후위기 산업전환 노사정공동합의 및 계획 이행 시 공동결정 보장 등을 제시했다.


 


이어 “석탄화력발전, 자동차 부품사와 같은 좌초 위기산업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 다”면서 “실효성이 담보되는 이해관계자 등 노동계 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 법령·기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”고 제안했다.


  


또한 “고용 영향 예상과 사회적 피해 예방 및 보완 방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, 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”면서 “이해 당사자의 민주 적참여가 보장되지 않고, 기후 위기의 주범인 정부 와 기업의 책임을 희석시킨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

�무엇보다 “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이 충분히 전망되어야 할 것”이라며 “석탄 화력 발전과 내연 기관자동차 산업의 축소와 전환시기, 직간접적인 고용 영향과 지역 사회 피해 예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��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 해 “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전환은 노동의 입장에 서 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책 임과 역할을 할 것”이라면서도 “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과 안전망이 논의되어야 한다” 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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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‘노동전환지원법’ 제정해야 �‘2050탄소중립시나리오’ 관련, 제4차 노동계 간담회 열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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